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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29)는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금메달을딴뒤잠시허탈감에

빠졌다고털어놓은적이있다

세계랭킹 1위에다 최연소 그랜드슬램

달성과 명예의 전당 입회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으니 더는 이룰 목

표가딱히떠오르지않아서였다

하지만박인비는 2017년 시즌을앞두고

분명한 목표를 하나 설정했다 지난 3월

HSBC 위민스챔피언스에서우승한뒤박

인비는 올해 목표는 메이저대회 우승 트

로피를손에넣는것이라고밝혔다

박인비는 당시 세계랭킹은 크게 의식

하지 않는다 만약 세계 1위를 해보지 못

한 선수라면 모를까 세계랭킹보다는 좀

더큰그림을보고있다고덧붙였다

박인비가 보는 큰 그림은 메이저대회

에서만큼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뛰어넘는것이다

소렌스탐은 메이저대회에서만 통산 10

차례우승했다 박인비는 7개의메이저트

로피를 모았다 3개를 보태면 소렌스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4개를 추가하면 소렌

스탐을 추월한다 박인비는 충분히 가능

한목표라고보고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일리노

이주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필즈 골프장

(파71)에서열리는시즌두번째메이저대

회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박인

비의메이저대회우승트로피사냥이본격

적으로시작될것으로기대된다

이 대회 명칭은 창설 이래 줄곧 LPGA

챔피언십이었지만 2015년부터 미국프로

골프협회(PGA of America)가운영을맡

으면서지금이름으로바뀌었다

이 대회는 박인비의 대회나 다름없다

박인비는이대회에서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년연속우승했다

박인비는늘 여름이기다려진다고말

해왔다 특히 허리통증과손가락부상후

유증은더운여름이면씻은듯낫는다

그러나강력한경쟁자가많아박인비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4번째 우승

은쉽지않을전망이다

얄궂게도가장경계해야할선수는둘도

없이가까운후배유소연(27)이다 박인비

와유소연은지난해메니지먼트회사를옮

길때도함께움직일만큼친하다

유소연은현재 LPGA투어 1인자다 세

계랭킹 1위를 꿰찼고 다승 상금랭킹 올

해의선수포인트 평균타수등 전부문에

서선두를달리고있다

시즌첫번째메이저대회 ANA 인스퍼

레이션을 제패한 유소연은 메이저대회 2

연승을 노린다 이미 2001년 US여자오픈

정상에 올랐던 유소연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마저우승한다면커리어그

랜드슬램달성에한걸음다가설수있다

유소연에 세계랭킹 1위를 내준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지난2년동안세계랭킹1

위를 독주했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한국이름고보경)미국여자골프의에이

스렉시톰프슨(미국)등도넘어야한다

연합뉴스

여름 기다린 박인비 메이저 8승 달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서 뛰는 선수 가운데 지현이라는 이름

은 4명이다

한화후원을받는김지현과롯데후원

을 받는 동갑 동명이인 김지현 그리고

오지현과이지현이다롯데후원을받는

김지현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회

원 등록일 순서에 따라 김지현2라는

등록명으로뛴다

이들 4명은 최근 열린 5개 대회에서

5주 연속 우승을거둬 지현천하를 열

었다

지난달 E1 채리티오픈에서이지현이

우승하면서물꼬를튼 지현천하는김

지현2가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을 제패

하고 김지현이 S오일챔피언십과 한국

여자오픈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데

이어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에서오

지현이타이틀방어에성공하면서화제

가됐다

오는 30일부터 평창 버치힐 골프장

(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초정

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이하 용평리조

트오픈)은 6주 연속 지현 천하가 이어

질지주목받고있다

메이저대회한국여자오픈을포함해 3

차례 우승으로 다승 상금 선두를 달리

는 등 대세로 떠오른 김지현이 출전하

는데다김지현2와 오지현도시즌두번

째우승으로 지현천하 지속을노린다

다만 지현 천하의 시작을 알린 이지현

은컨디션조절차원에서쉬기로했다

하지만진짜관전포인트는따로있다

김지현 김해림 이정은 등 이번 시즌

천하를삼등분한 빅3의상반기결산무

대가용평리조트오픈이기때문이다

김지현 김해림 이정은은 각각 상금

대상포인트 평균타수에서선두에올라

있다 상금랭킹과대상포인트에서는셋

모두 13위에포진했다

이들셋은용평리조트오픈이후한동

안만나지않는다 이어지는금호타이어

여자오픈은모두건너뛴다

넘버원을 꿈꾸는 이들 빅3는 용평

리조트오픈 우승으로 기분 좋게 상반기

를마무리짓겠다는동상이몽이다

김지현은 시즌 네 번째 우승으로 대

세를굳히겠다는심산이다 연합뉴스

여자 PGA 챔피언십출전

후배유소연과라이벌대결

소렌스탐 10승 넘기 목표

박인비가오는 30일부터나흘동안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인근올림피아필즈골프장(파71)에서열리는 KPMG 여자 PGA 챔피언

십에서메이저대회8번째우승트로피를노린다 연합뉴스

US 여자오픈 2승(20082013)

ANA 인스퍼레이션(2013)

위민스 PGA 챔피언십(201320142015)

브리티시여자오픈(2015)

박인비LPGA 메이저 7승경력

한국여자골프 지현 천하 중심은 나

김지현김지현오지현 용평리조트오픈우승다툼

김소화(25인천시청사진)가 한국여

자 역도 58급 인상 기록을 12년 만에

바꿔놨다

김소화는 27일 완도 농어민문화체육

센터에서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

자 일반부 58급 경기에서 인상 98

을들었다

2005년 윤진희가 작성한 97을 1

넘어선한국신기록이다

윤진희는 이후 53

급으로 체급을 낮

춰 2008년 베이징올

림픽은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

림픽동메달을땄다

인상에서 한국역

도의대표주자윤진희의기록을넘어선

김소화는용상 113로이부문에서는3

위에그쳤지만 합계 211으로종합우

승을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소화 역도58급인상12년만에한국新

완도전국대회98들어올려


